
7월의 제철 오징어 

청송 산오징어

맛집 소개

‘오래된 맛집은 늘 든든하다. 

오랫동안 손님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내공이 있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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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제철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오징어’를 지목했다.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7월의 오징어는 많이 잡히는 8·9월의 다 자란 오징어에 비해 크기가 5∼10cm 작지만 

야들야들한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7월의 오징어는 일종의 햇음식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쇠고기로 치면 송아지 고기를 먹는 것 같다고 한다. 

7월 오징어의 부드러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맛집을 수소문했다.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사당역 맛 집 골목의 ‘청송 산오징어’.

‘청송 산오징어’의 첫 느낌은 평범했다. 흔히 동네에서 보는 ‘○○ 수산’ 같다. 식당 앞 

수조에 오징어가 무척 많아서 다소 안심했다. 한 쪽 벽면에 걸려있는 조선일보 기자의 ‘맛집 

소개’ 기사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集魚燈)처럼 반짝인다. 

먼저, ‘오징어 회’를 맛봤다. 오이채와 양파, 상추를 곁들여 초장에 비벼 한 젓가락 먹어보니  

바다의 짭조름함과 쫄깃쫄깃한 식감이 더욱 살아났다. 이어서 ‘오징어 통찜’이 나왔다. 

산 채로, 내장과 먹물도 제거하지 않고 아무런 양념이나 야채도 넣지 않고 10여 분 이상 

‘7월의 오징어는 일종의 햇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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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찐 통찜이다. 오징어 먹물로 인해 오징어 색이 선명하지는 않다. 시각을 자극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독특한 맛이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전해진다. 

오징어가 신선하지 않을 경우, 먹물과 내장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오히려 단내가 난다. 

오징어 먹물은 당질, 아미노산, 효소 등으로 이루어져 항암효과와 노화 방지, 동맥경화 예방, 소화촉진,  

간 기능 향상, 자궁출혈 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오징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타우린이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고 한다. 또한 해독작용으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안주로 먹어도 손색이 

없다. 

입맛 없는 여름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오징어를 선택하자. 가격이 문제다. ‘청송 산오징어’ 가격표에 

오징어 회와 오징어 찜은 ‘시가’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날은 각각 한 접시에 2만 원을 냈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남현 1길 8

대중교통 : 사당역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전화번호 : (02) 584~5286 

6
4

 | 
	

K
O

R
E
A

N
 IN

D
U

ST
R

IA
L 

H
E
A

LT
H

 A
SS

O
C

IA
T
IO

N
H

u
m

an
 I
n

fo
rm

at
io

n


